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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만화 l 내가 드라마로 꼭 만들고 싶은 만화

같이 올라가요, 

파스텔톤 디스토피아로! 

마이크 버첼의 

〈에브리띵 이즈 파인〉

한새마 (추리소설가, 《계간 미스터리》 
편집위원)

한때 나에겐 밤샘 몰아보기는 기본, 노트를 펼쳐놓고 드라마 

속 의문점과 단서들을 정리해 기록하게 만든 드라마가 있다. 

소위 ‘떡밥 미스터리 드라마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로스트〉

이다. 비행기 사고로 섬에 표류하게 된 사람들이 괴생물체의 

등장에 인물들의 수상한 과거가 더해져 회를 거듭할수록 시

청자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져줬던 드라마이다. 그리고 매 

시즌 마지막 회에선 충격과 공포의 떡밥 폭탄을 투하함으로

써 다음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기도 했다. 

요즘 〈로스트〉만큼이나 내게 도대체 이 떡밥들은 다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는 건가, 궁금증을 더하며 소품이나 배경까지 

열심히 찾아보게 만드는 웹툰이 있다. 

2022년 미국 하비상 ‘올해의 디지털 도서’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으로 미국의 ‘WEBTOON’에서 2021년 4월 19일부터 최

초로 매주 월요일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네이버웹툰에서 2022년 12월 27일부터 매주 수요

일에 연재 중인 영국 만화가 마이크 버첼의 〈에브리띵 이즈 파인〉이다.

파스텔톤의 깜찍한 작화와 1970년대 미국 정통 홈드라마 같은 동네 모습을 보고 샘과 매기라는 고

양이 부부를 중심으로 중산층 가정의 위선, 복잡한 인간관계, 어두운 욕망 등을 다룰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첫 장면에서부터 내 예상은 완전히 빗겨난다. 

탁상시계의 전자 숫자가 ‘2시 60분’을 가리키자 알람이 울린다. 주인공인 샘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

에 깨어나 두 주먹을 꽉 쥐고 기다리고 있다. 알람이 울리자 ‘좋은 아침’이라며 기지개를 켠다. 베이

컨을 태운 매기는 샘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시종일관 웃고 있는 표정은 기이하지만 귀여운 

동물로 의인화한 웹툰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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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은 출근하고 매기는 반려견 

‘윈스턴’의 밥을 챙긴다. 하지

만 윈스턴은 아무리 불러도 나

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윈스턴이 왜 그렇게 

매기의 부름에도 응답이 없는

지 알 수 있게 된다. 

파리떼가 뒤덮고 있는 윈스턴, 

분명히 죽은 지 꽤 지난 듯한 

사체의 모습이다. 지독한 부패 냄새를 맡았을 텐데 왜 샘과 매기 부부는 윈스턴이 살아있는 척 연기하

고 있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반려견 이름이 낯설지 않은 ‘윈스턴’이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가상

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오세아니아 정부의 감시를 받는 주인공의 이름도 윈스턴이이기 때문이다. 혹

시 전자시계의 알람도 “괘종시계가 13시를 알렸다.” 라는 《1984》의 도입부 문장을 오마주한 것일까. 

친절한 이웃인 밥과 린다의 저녁 초대. 귀여운 고양이로 의인화한 작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음

식을 먹는데 고양이 탈의 입 부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사람 입이 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양이 

탈은 어떤 기계적 장치였던 거였다. 게다가 이 고양이 탈의 한쪽 눈에 빨간 빛이 들어오면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날아온 지령대로만 행동한다. 심지어 GPS 기능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위

치를 전송해 주고 있다. 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던 CCTV는 감시용이고 친절하기

만 한 이웃들은 밀고자다. 〈에브리띵 이즈 파인〉 속 동화 같은 마을은 디스토피아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에브리띵 이즈 파인〉은 기존의 디스토피아 작품들과 결이 다르다. 기존의 작품들은 하류 

사회에 속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영웅적인 행보로 통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고 시도

한다. 그런데 주인공인 샘과 매기는, 일거리가 제공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체

제에 순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특권 의식이나 이기심을 지닌 것도 아니다. 굶주린 이탈자를 모른 척

하지 않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비록 고양이 탈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샘과 매기가 경찰관인 톰을 죽임으로써 이야

기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있는 국면으로 전환된다. 정체불명의 감시 체계와 이웃의 모략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이 선량한 부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공감하며 지켜보게 된다. 

디스토피아라는 확실한 장르성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세계관, 그리고 익명의 탈을 쓰고 있지만 충분

히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들과 개성 있는 악인들로 가득한 〈에브리띵 이즈 파인〉은 재미있는 드라마 시

리즈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파스텔톤 예쁜 영상 속에서 떡밥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하고 매

화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뒤를 예상할 수 없는 전개 또한 드라마화 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바로 인형 탈인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프론트맨이 가면을 벗었

을 때의 충격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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